
 



 

 



싱그러운 아침 

햇살 스미는 길 
  

햇살 스민 숲길 위에​
분홍빛 춤추는 꽃잎​
작은 발걸음마다​
숨죽인 시름 녹아내려 

고소한 빵 굽는 내음​
따스한 커피 한 모금​
해맑은 아이 웃음​
꼬리 흔드는 강아지 

불안은 멀리 지평선 너머로​
텅 빈 가슴 채우는​
오랜 그리움 같은 평화​
나른한 안온에 잠기네 

너른 숲길 품 안에서​
고요히 숨 쉬는 시간​
마음 저미던 흔적들​
어느새 잔잔한 위로로 

 



벚꽃잎의 인사 
  

경의선 숲길, 봄 햇살 스며들면​
분홍빛 구름 피어나는 길​
바람 실어 온 꽃잎의 인사​
어깨 위 살포시 내려앉네 

작은 발걸음 따라 강아지 뛰어놀고​
아이들의 웃음소리 꽃잎에 닿아​
모두가 한 폭의 그림 같아라​
시간마저 쉬어가는 곳 

향긋한 빵 냄새, 커피의 온기 속​
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​
복잡했던 마음 잔물결처럼 스러지고​
투명한 평화 찾아오네 

숲길 따라 흐르는 고요한 위로​
묵은 시름 씻어내려​
가슴 가득 채워지는 따스한 그리움​
새로운 아침을 꿈꾸게 하네 

 



춤추는 나뭇가지 
  

아침 햇살 춤추는 나뭇가지​
연분홍 꽃잎이 길 위에 내린다​
봄바람 실어 온 웃음소리 가득 

작은 발걸음 총총 강아지들 따라​
빵 굽는 향기, 커피 내음 어우러져​
평화로운 풍경 속에 마음 열린다 

걸음마다 스며드는 따스한 숨결​
어깨 위의 짐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​
숲길 따라 흐르는 고요한 위안 

잊었던 그리움이 잔잔히 밀려오고​
익숙한 안정감, 포근히 감싸 안아​
새로운 하루를 품에 안은 듯하다 

 



새들의 합창 
  

아침 공기 실어오는 맑은 숨결​
숲길 따라 새들의 노래 피어나네​
재잘거림 사이로 햇살 스며들면​
세상은 온통 푸른 평화로 물드네 

춤추는 나뭇잎은 속삭임 더하고​
발걸음마다 가벼운 설렘 안겨​
어느새 마음속 그림자 옅어지고​
고요한 위로가 가슴 가득 차오르네 

향긋한 빵 내음 섞인 커피 한 잔​
지나던 작은 새 깃털 파닥이며​
모든 시름 내려놓은 이 길 위에서​
그리움마저 따스히 풀려 흐르네 

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어가고​
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실려​
경의선 숲길은 흐르는 시간처럼​
변함없는 안식을 선물하네 

 



어린 풀들의 속삭임 
  

풀잎 속삭이는 아침 경의선​
햇살 한 줌 어깨 위 내려앉아​
옅은 안개 걷히는 길목 

춤추는 나무들 꽃비 내리고​
작은 발걸음 따라 웃음꽃 피네​
강아지 꼬리 흔들며 평화로운 길 

빵 굽는 향기 스쳐 지날 때면​
따스한 커피 한 모금 시름 잊고​
맴돌던 고민들 아스라이 녹아 

이 길 끝에 다다른 마음은​
오래된 그리움처럼 편안해라​
잔잔한 안정감 가득 채우네 

 



연둣빛 발자국 
  

연둣빛 아침 숨결 스며드는 길​
효창을 넘어 공덕 지나 서강의 바람​
새싹 돋는 발걸음 가벼이 닿으니​
세상의 무게 저 멀리 흩어지네 

벚꽃잎 춤추다 이내 흩어져 내리고​
작은 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노네​
아이들 웃음소리 햇살 가득 번지고​
나무들 속삭임 따라 숲길은 흐르네 

향긋한 빵 내음 길모퉁이 감싸고​
따스한 커피 한 모금 시름을 녹이네​
아무 생각 없이 걷는 발자국마다​
묵은 고민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풍경 

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이 평화​
속 시원히 비워진 자리 따스한 그리움​
연남의 노을빛 아래 홀로 걸어도​
마음엔 언제나 푸른 숲길의 안정감 

 



바람의 길동무 
  

경의선 숲길 아침 햇살​
바람이 속삭이는 길을 따라​
첫걸음 내딛는 설렘 속에​
어깨 위의 짐 잠시 내려두네 

춤추는 나무들 사이로​
연분홍 벚꽃잎 흩날리고​
강아지들 재롱에 웃음 터지고​
손잡은 아이들 발걸음 가벼워라 

고소한 빵 내음 스쳐가는​
따스한 커피 한 모금에​
묵었던 시름 스르륵 녹아내려​
어느새 마음 한결 편안해지네 

숲길은 나의 오랜 벗 되어​
안정과 그리움이 스미는 곳​
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어​
다시 찾고 싶은 따스함이여 

 



이슬 맺힌 시간 
  

이슬 머금은 풀잎 위로​
새벽빛이 조용히 스미면​
경의선 숲길은 새로운 숨을 쉬고​
작은 설렘이 걸음마다 맺히네 

분홍 벚꽃잎 춤추는 길​
아이들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​
느린 발걸음 속 작은 평화​
모든 풍경이 스르르 녹아드네 

지친 마음의 그늘 걷히고​
어깨 위의 무거운 짐 사라져​
싱그러운 기운 가득 채우니​
어느새 속 깊이 편안함이 찾아와 

푸른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에​
잊었던 그리움이 잔잔히 번지고​
이 길 위에서 찾은 고요한 안정감​
가슴에 오래도록 머무는 시간 

 



작은 꽃잎의 꿈 
  

싱그러운 아침 길을 걷네​
작은 꽃잎처럼 꿈을 꾸네​
숲길 따라 바람이 속삭여​
새로운 하루가 피어나네 

춤추는 나무들 손짓하고​
분홍빛 벚꽃잎 흩날려요​
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​
평화로운 이 길 위에 서서 

가슴 속 묵은 고민 녹아내려​
향긋한 빵 냄새 감싸 안고​
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함이​
마음 가득 스며들어요 

그리움 피어나는 숲길에서​
안정된 숨결 쉬어 가요​
작은 꽃잎의 꿈 이루듯​
고요한 행복이 머무는 곳 

 



흙길의 노래 
  

경의선 숲길, 아침 햇살 스며들면​
흙길 위로 발걸음 가볍게 내려앉아​
어제의 시름, 바람에 흩어지네 

춤추는 벚꽃잎, 분홍빛 속삭임 되고​
어린아이 웃음소리, 강아지 총총걸음​
생기로운 숨결, 길 위에 가득하네 

고소한 빵 냄새, 향긋한 커피 내음​
무심코 걷다 보면 마음은 이미 홀가분​
어느새 평화로운 안정감이 찾아오네 

나직이 흐르는 시간, 위로가 되어주고​
지친 어깨 토닥이며 그리움 머금는 곳​
경의선 숲길, 내 안에 고이 머무네 

 



고요한 설렘 
  

고요한 숲길에 첫 발을 딛네​
이른 아침 공기는 설렘을 머금고​
경의선 따라 흐르는 시간​
새로운 하루를 여는 숨결 

춤추는 벚꽃잎은 분홍빛 속삭임​
작은 강아지 뛰어들고 아이들 웃음 가득​
갓 구운 빵 향기 커피 내음 어우러져​
생기로운 풍경은 마음을 채우네 

무겁던 고민들 바람에 흩어져​
발걸음 가벼이 허공을 거닐면​
어느새 텅 비운 듯 홀가분한 마음​
평화로움만 남은 이 길 위에서 

그리움 같던 안정감이 스며들어​
지친 마음 위로 편안함 내려앉고​
숲길은 고요히 나를 감싸네​
다시 찾은 평온 나의 안식처 

 



계절의 시작 
  

경의선 숲길, 봄볕 스며든 아침​
벚꽃 잎 춤추듯 사뿐히 내리고​
나뭇가지마다 새 생명 속삭이네 

아이들 웃음꽃 강아지 종종걸음​
손 맞잡은 연인, 평화로운 발걸음​
길 따라 이어지는 삶의 풍경들 

고소한 빵 내음, 그윽한 커피 향​
무겁던 마음 어느새 가벼워지고​
길 위에서 만나는 고요한 위로 

가슴속 그리움, 잔잔한 안정감​
한 걸음 한 걸음 채워지는 편안함​
숲길 따라 흐르는 나의 하루 

 



첫 발걸음 
  

싱그러운 아침 공기 발끝에 스미고​
경의선 숲길, 첫 걸음 내딛으니​
어제의 그림자 저절로 옅어지네 

봄날 벚꽃잎 춤추듯 휘날리고​
햇살 아래 아이들 웃음꽃 피네​
강아지들 풀밭에 몸을 던지고 

고소한 빵 내음, 커피 향 스치면​
마음의 짐도 가벼워지는 순간​
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걷는 길 

발걸음마다 스며드는 평안함​
오래된 그리움처럼 아늑하여라​
이 길 끝에 닿을 위로 한 조각 

 



숲의 숨결 
  

싱그러운 아침 햇살 쏟아지는 길​
춤추듯 피어난 벚꽃잎 흩날리고​
어깨 스치는 바람 속 작은 미소 

작은 발걸음 총총 강아지 따라 걷고​
아이들의 웃음소리 햇살처럼 번져​
저마다의 하루가 숲길에 녹아드네 

고소한 빵 내음 길 끝에 머물고​
따스한 커피 한 모금 마음에 스며​
무겁던 발걸음 어느새 가벼워져 

사각이는 잎새 속 잔잔한 위로​
고민 많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니​
잃었던 평화 다시 내게 찾아와 

 



 

 



함께 흐르는 시간 

강아지와의 눈맞춤 
  

숲길 따라 흐르는 시간​
발걸음마다 내려앉는 평화​
햇살 머금은 나뭇잎 흔들리고​
고민들도 가벼이 흩어져 

문득 멈춰 선 길 위에서​
작은 눈동자 마주하네​
순수한 물빛 닮은 시선이​
고요히 나를 담아내는 

언어 없이 닿는 온기​
털끝 같은 위로가 스며들어​
세상의 모든 무게 잠시 잊고​
가슴 저미는 포근함에 안기네 

함께 흐르는 숨결처럼​
투명한 교감으로 채워지는​
경의선 숲길의 하루는​
작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

 



아이들의 웃음소리 
  

햇살 쏟아지는 경의선 숲길​
나뭇잎 흔들며 숨 고르네​
작은 손 맞잡고 뛰어가는​
아이들의 웃음꽃 피어 

종알거리는 소리 바람에 실려​
가벼운 발걸음 따라 흐르고​
맑은 눈빛 세상 물들이니​
모든 시름 저절로 녹아 

갓 구운 빵 향기 스며들고​
따스한 커피 내음 감도네​
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​
고요한 평화 마음을 채워 

문득 그리움처럼 찾아온​
오래된 안정감 속삭이는 길​
이 순간 온전히 머물고 싶어​
숲길은 따스한 품을 내어주네 

 



오후의 카페 
  

오후 햇살 스며드는​
숲길 옆 작은 창가​
커피향에 마음이 녹아 

걸음마다 스치는 바람​
춤추는 나뭇잎 소리​
강아지 풀밭 위를 뛰놀고 

복잡했던 생각들​
어느새 숲길에 스며들고​
가벼워진 발걸음만큼​
마음도 편안해져요 

따스한 차 한 잔에​
그리움이 스며드는 오후​
이곳에서 찾은 안온함​
하루를 감싸 안네요 

 



갓 구운 빵 냄새 
  

갓 구운 빵 내음 길을 따라 번지면​
나른한 햇살이 나뭇가지 흔들고​
발걸음은 고요히 길을 찾네 

분홍 벚꽃잎 춤추는 길 위로​
아이의 웃음소리, 강아지 꼬리 흔들림​
모두 한데 어우러져 흐르는 시간 

가슴 속 묵직한 고민 내려놓고​
무심한 걸음에 마음 편안해지면​
숲길은 말없이 나를 안아주네 

향긋한 커피처럼 스며드는 안온함​
오래된 꿈처럼 아련한 그리움​
경의선 숲길, 쉬어가는 나의 정원 

 



벤치 위의 대화 
  

경의선 숲길을 따라 발걸음 놓으면​
초록 물결 스르르 마음을 적셔요​
춤추는 나무 그림자 사이로​
근심 어린 어깨 살포시 내려앉아요 

어린아이 웃음꽃 바람에 피어나고​
강아지 총총 발걸음 따라가요​
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 스치면​
함께 흐르는 시간이 참 따스해요 

벤치에 기대어 푸른 하늘 바라보면​
어지럽던 생각들 먼 구름과 함께​
아늑한 숲길의 속삭임 위로되어​
지친 마음이 고요히 숨을 쉬어요 

계절마다 다른 옷 갈아입어도​
이곳은 늘 같은 평화를 안겨요​
그리움 한 조각 채우는 안정감​
순간이 영원이 되는 숲길 위에서 

 



지나가는 발걸음들 
  

발걸음 닿는 곳마다​
푸른 바람 속삭이고​
벚꽃잎 흩날려​
길 위에 수놓네 

어린아이 웃음소리​
강아지 꼬리 흔들며​
고소한 빵 내음에​
시간마저 멈춰 서요 

카페 창가에 기대어​
복잡했던 마음 풀어두면​
소소한 풍경들이​
따스한 위로를 건네옵니다 

숲길 따라 걷는 발자국​
고요히 스미는 안정감​
지나온 시간의 그리움​
가슴 가득 편안히 머뭅니다 

 



도시의 쉼표 
  

경의선 숲길에 발걸음 닿으니​
춤추는 나무들 반겨 맞이하고​
사뿐히 즈려밟은 봄날의 벚꽃​
고민들은 스르르 녹아내려요 

어린아이 손 잡은 부모의 웃음​
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어가고​
고소한 빵 내음, 커피 향 가득​
도시 속 쉼표가 여기 있어요 

발끝에서 퍼지는 가벼운 온기​
지친 마음 어루만지는 위로​
무거운 생각들 저절로 흩어져​
속삭이는 바람에 실려 가네요 

아련한 그리움 스미는 길 위​
단단한 안정감 마음 채우고​
따스한 평화가 가득한 오후​
함께 흐르는 시간을 걸어요 

 



익숙한 풍경 
  

춤추는 나무 그림자 고요히 흔들리고​
분홍빛 벚꽃잎 길을 사뿐히 덮네​
익숙한 발걸음 조용히 닿는 곳 

꼬리 흔드는 강아지 해맑은 웃음 피고​
작은 손 흔드는 아이들 재잘거린다​
모두 함께 평화로이 걷는 시간 

고소한 빵 냄새 바람에 실려오고​
쌉쌀한 커피 향기 스며드는 길목​
느린 호흡 속에 마음이 채워진다 

어깨 위의 짐들은 가벼이 흩어지고​
묵었던 시름마저 흐려지는 오후​
숲길 따라 흐르는 따뜻한 그리움 

 



어느 노부부의 산책 
  

오랜 세월 담은 손, 숲길을 맞잡고​
겹겹이 쌓인 시간, 발걸음마다 쉬어가​
느리게 흐르는 햇살, 어깨 위에 내려​
젊은 날의 약속처럼, 말없이 걷네 

봄볕 아래 춤추는 나무들 사이로​
수줍은 미소 번지면 세상이 환해져​
지나간 이야기들, 나뭇잎에 실려​
함께 가는 길에, 그리움 스며드네 

향긋한 빵 냄새, 커피 향 가득한 길​
작은 시름들은 바람결에 흩어지고​
속 깊은 평화가 가슴 가득 차오르네​
지친 마음 어루만지는 고요한 위로 

끝없이 이어진 길, 함께 한 발자국​
묵묵히 쌓아 올린 견고한 하루들​
서로에게 기대어, 안온한 안정감​
삶의 무늬를 새기며, 고즈넉이 걷네 

 



길가의 작은 그림 
  

발걸음 닿는 곳마다​
풀꽃 향기 번져오네​
느리게 흐르는 시간​
가슴에 스며듭니다 

춤추는 나뭇가지 사이​
햇살 부드럽게 내려앉고​
작은 빵집의 온기​
지친 마음 감싸줍니다 

강아지 뛰어노는 웃음​
아이의 맑은 눈빛 따라​
어느새 사라진 근심​
가벼운 숨을 쉬게 되죠 

벚꽃 잎 흩날리던 길​
푸른 잎 무성한 지금​
숲길 따라 흐르던​
안온한 그리움입니다 

 



따뜻한 한 모금 
  

숲길에 스며든 햇살 한 조각​
발걸음마다 계절이 흐르고​
따스한 공기 한 모금에​
숨 고르는 시간 

어린 손 잡은 웃음꽃 피고​
강아지 총총 따르는 길​
갓 구운 빵 냄새 섞여​
정겨운 풍경을 만들고 

겹겹이 쌓인 마음의 무게​
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​
어느새 가벼워진 걸음​
푸른 위로에 맡겨두네 

고민은 멀리 작은 점이 되고​
가슴엔 잔잔한 평화 한 아름​
경의선 숲길 따라 흐르는​
따뜻한 안온함 머물러라 

 



어제의 기억 
  

어제 기억이 숲길에 닿아​
발걸음마다 지난 시간이 흐르고​
흔들리는 잎새에 햇살 부서져 

춤추던 나무들 그 아래 웃음꽃 피고​
어린 아이 손잡은 부모의 뒷모습​
고소한 빵 내음 길가에 스며 

무거운 고민들 조용히 내려놓고​
가벼워진 걸음 속에 마음도 놓여​
어느새 속 깊은 평화가 찾아와 

그리움 같던 안정감이 스미는 곳​
이 길 따라 걷는 고요한 위로​
다시 찾을 오늘의 편안함 

 



평화로운 순간 
  

경의선 숲길, 발걸음 가벼이​
봄볕 아래 벚꽃, 춤추듯 날리고​
어깨 위 시름, 바람에 스며드네 

작은 강아지, 환한 웃음 아이들​
고소한 빵 향기, 커피 내음 짙은 길​
모든 것이 그저, 평화로이 흐른다 

아무 생각 없이, 숲길을 거닐면​
묵직했던 마음, 어느새 비워지고​
따스한 안온함, 가득히 채워오네 

초록 잎새마다, 그리움 묻어나고​
깊은 숨결 속에, 안정감 깃드네​
숲길은 고요히, 나를 품에 안는다 

 



다정한 시선 
  

경의선 숲길, 발걸음 소곤소곤​
봄볕 가득한 길을 따라 걷다​
어느새 공덕 지나 서강에 닿고​
느린 숨결로 시간의 강을 건너네 

하늘 향해 춤추는 나무들 사이​
분홍빛 벚꽃잎이 눈처럼 내려​
뛰노는 강아지, 손잡은 아이들​
다정한 시선 따라 마음도 쉬어 

고민의 그림자 발끝에 머물다​
따스한 빵 냄새에 슬며시 녹고​
향긋한 커피 한 모금에 스미는​
잃었던 평화, 잔잔한 위로 

가벼워진 걸음, 편안한 숨결​
마음 저 깊이 안정감 찾아들고​
숲길이 건네는 그리운 안녕에​
하루는 고요히 스며든다 

 



 

 



위로와 여운 

사라지는 고민들 
  

경의선 숲길에 발을 디디면​
무거운 마음 그림자처럼​
따라붙던 걱정들 가만히​
흙길에 스며들어 희미해지네 

햇살 머금은 춤추는 나무​
벚꽃 잎은 속삭이며 흩날려​
빵 굽는 향기, 커피 내음​
세상 풍경 평화로이 흐르네 

작은 숨결 하나하나 새기며​
느린 걸음 속 마음 비워가니​
어느새 텅 빈 불안의 조각들​
바람결에 실려 멀리 가버렸네 

그리움 한 조각 내려앉고​
따뜻한 위로 손짓하는 길​
가만히 쉬어가는 발걸음마다​
안온한 평화가 깃들어 있네 

 



가벼워진 마음 
  

경의선 숲길, 발걸음은 옅어지고​
어제 묵었던 그림자 흩어지는 아침​
새로운 숨결로 가득 차는 이 길 

춤추는 벚꽃잎, 햇살 아래 가벼이​
강아지들 풀밭 뛰어놀고 웃음소리​
향긋한 커피 내음, 빵집의 온기 

한 걸음마다 내려놓는 무거운 생각들​
도시의 소음 저 멀리 희미해지면​
가슴 저 밑바닥까지 환해지는 마음 

그리운 풍경들, 고요히 스며드는 위로​
고요한 안정감, 발끝에 닿는 평화​
가벼워진 걸음마다 봄이 다시 찾아와 

 



숲이 주는 위로 
  

어느새 발걸음 닿는 곳​
초록 물결 일렁이는 숲길​
고개 숙인 마음 비워내면​
바람이 스쳐 위로 건네네 

강아지 꼬리 흔들며 웃고​
아이들 재잘대며 뛰노는 길​
커피 향 빵 내음 스며들어​
일상의 평화가 스미는 시간 

겹겹이 쌓인 시름 내려놓고​
무심히 걷는 한 걸음마다​
어깨 위 짐 저절로 가벼워져​
묵었던 속 편안히 풀리네 

그리운 얼굴들 떠올리다​
새삼스레 찾아온 안정감​
이 길 끝에 닿은 마음은​
고요한 여운 속에 머무네 

 



고요한 속삭임 
  

경의선 숲길에 봄빛 스며들면​
벚꽃 잎 흩날려 발걸음 가볍다​
강아지 총총, 아이들 웃음꽃 피어 

고소한 빵 내음 길 따라 번지고​
쌉쌀한 커피 향 여유를 더해​
나란히 걷는 이들, 작은 행복 모여 

복잡한 생각들 바람에 실려가고​
가슴속 깊이 스미는 고요한 위로​
묵묵히 걷는 시간, 마음이 정화된다 

이 길 끝에 닿는 편안한 안식​
어제 잊었던 그리움 다시 차오르면​
숲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네 

 



밤이 오는 길목 
  

노을빛 스미는 숲길에​
하루의 끝자락 고요히 내려앉네​
흩어진 고민들 바람에 실려 가고 

가로등 불빛 하나둘 번져 가면​
익숙한 길은 새로운 꿈을 꾸듯​
발걸음마다 편안함이 스며들지 

향긋한 커피 내음 길목을 감싸고​
오가는 미소마다 온기가 깃든다​
마음의 짐 내려놓는 깊은 숨 한 모금 

고요히 밤이 오는 길목에 서서​
지나온 시간들 위로 건네받으니​
어느새 그리움마저 포근한 안식 

 



노을빛 그림자 
  

경의선 숲길에 저녁놀 드리우면​
발걸음마다 지난 고민 녹아들고​
붉은 빛 그림자 길게 눕는다 

춤추는 나뭇가지 바람에 실려​
어린 아이 웃음꽃 피어나는 곳​
고소한 빵 내음 길을 따라 흐르고 

발끝마다 서걱이는 풀잎 소리​
가슴속 묵은 시름 덜어내는 시간​
노을빛 위로에 마음은 평온해져 

고즈넉한 길 위 그리움 스미고​
깊은 안정감 고요히 찾아오네​
이 길 끝에 온전한 내가 머문다 

 



돌아오는 발걸음 
  

춤추는 나무 그림자 햇살에 스미고​
효창을 넘어 공덕의 바람이 쉬어가네 

갓 구운 빵 내음 길섶에 번지고​
강아지들 재롱에 아이들 웃음꽃 피네 

발걸음마다 무겁던 시름 옅어지고​
가벼이 부는 바람에 마음 실려가네 

서강대 지나 연남동까지 이어진 길​
돌아오는 발걸음, 평화로운 여운을 담네 

 



내일을 위한 쉼 
  

경의선 숲길에 발을 들이면​
도시의 소란 잠시 잊히고​
새로운 숨결 스며드는 곳 

춤추는 나무 사이 햇살 부서져​
강아지 꼬리 따라 웃음 피어나고​
고소한 빵 내음, 커피 향 가득 

발걸음 가벼이 걷다 보면​
묵직했던 마음 편안히 놓여​
사라지는 고민, 찾아온 평화 

푸른 숲길 품에 안겨 쉬는 시간​
내일을 위한 고요한 위로​
다시 설 힘 얻어 돌아가는 길 

 



오래된 그리움 
  

오래된 그리움 숲길에 스미면​
효창에서 연남까지 발걸음 닿네​
어제의 속삭임 오늘에 닿아​
춤추는 나무들이 계절을 알린다 

봄볕 아래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​
사라지는 근심들 고요히 내려앉고​
강아지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​
그 평화 속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

향긋한 빵 냄새 커피 내음 스치는 길​
걸음마다 차오르는 작은 위로​
모래알처럼 쌓인 시간의 흔적​
낡은 기억들을 어루만지는 바람 

문득 스쳐가는 잊었던 얼굴들​
무심코 걷다 보면 마음 저며 오고​
가슴에 품었던 오랜 그리움마저​
이 길 위에서 고요히 쉬어간다 

 



안정의 품 
  

경의선 숲길에 들어서면​
효창공원부터 연남동까지​
묵은 고민 잠시 잊고 걷네. 

춤추는 나무들 사이로​
벚꽃 잎 흩날리는 봄날​
강아지, 아이들 웃음소리​
평화로운 풍경에 물드네. 

고소한 빵 내음 가득한 길​
향긋한 커피 한 잔의 위로​
어지럽던 생각들 저 멀리​
고요한 안정감이 찾아와. 

가벼워진 발걸음 따라서​
편안함 깊숙이 스며들면​
이 길 위에서 찾은 오늘​
잔잔한 위로와 여운이네. 

 



편안한 고요 
  

경의선 숲길 따라 발걸음 놓으니​
도시의 소란 잠시 잊혀지고​
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춤추네 

분홍빛 꽃잎 흩날리는 길 위에​
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 꼬리 흔들림​
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기 젖어드네 

어느새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​
속 깊이 쌓였던 근심들 스르르 녹아​
편안한 고요가 가슴을 채우는 시간 

이 길 위에서 느끼는 익숙한 그리움​
온전한 안정감, 깊은 위로가​
새로운 걸음마다 스며드는 하루 

 



걸음의 의미 
  

경의선 숲길 따라​
벚꽃 흩날리는 봄날​
춤추는 나무 그림자​
한없이 평화로운 길 

발맞춰 걷는 강아지​
웃음꽃 피운 아이들​
고소한 빵 내음 스며​
향긋한 커피 한 모금 

겹겹이 쌓인 시름들​
걸음마다 스르르 녹아​
속 깊이 편안해지는​
마음 쉬어가는 시간 

그리움처럼 물든 길​
흔들림 없는 안식처​
걸음의 의미 더해져​
깊은 위로 전해오네 

 



깊어지는 생각 
  

발걸음 닿는 숲길따라​
햇살은 나뭇잎 사이 춤추고​
속삭이는 바람에 마음이 열리네 

분홍빛 벚꽃잎 흩날리는 길​
아이들 웃음소리 정겹고​
작은 강아지 뛰어가는 평화 

고민의 그림자 길게 드리워도​
향긋한 빵 내음에 스르르 녹고​
커피 향 짙은 곳에서 비워지네 

어느새 가벼워진 걸음 속에​
숨 쉬는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​
고요히 흐르는 하루의 끝자락 

마음속 깊이 새겨진 안정감​
그리움 같은 편안함이 머무네 

 



잔잔한 여운 
  

어느새 발걸음은 숲길을 찾고​
흩어진 마음 조각들 내려놓아요​
걱정의 무게 사라지는 순간​
새로운 숨결 가득 차오르네 

봄날 벚꽃 춤추는 길 위에​
작은 강아지 발랄히 뛰놀고​
손잡은 아이 웃음꽃 피워​
따스한 햇살 아래 모두 평화로워라 

향긋한 빵 굽는 내음 따라​
고소한 커피 한 잔에 맘 녹이면​
사소한 시름마저 스르르 녹아내려​
텅 빈듯 가벼워지는 이 평온함 

그리운 시간들 파랑이 일렁이고​
아늑한 안정감 마음 깊이 스며​
잔잔한 여운 홀로 남아​
또다시 걷고 싶은 발자국 남기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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